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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오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̀
둥글고 둥글게 ̀상연
 권수경  승인 2021.05.04 08:45

5·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해 경기아트센터·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
기획
5월 3일 사전예매 후 5월 1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상연

경기도와 (사)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(조직위원장 이재명, 집행위원장 정상진)가 

5·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관련 공연·영상 프로젝트인 <둥글고 둥글게>를 선보

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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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글고둥글게 포스터 [사진=경기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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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둥글고 둥글게>는 5·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

조망하는 작품으로, 미디어 아티스트 장민승과 음악감독 정재일이 제작했다. 장민승 

아티스트는 2014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받았고, 정재일 감독은 영화 〈기생충〉의 

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. 이들은 아카이브 기록물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기반으로 

영상, 조명, 오디오를 활용해 전시와의 융·복합을 시도했다.

경기아트센터·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상연하는 <둥글고 둥글게>는 5월 18일 오전 11

시, 오후 3시, 오후 7시 30분에 각각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. 사전 예

약은 5월 3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.

이번 프로젝트는 9월 예정된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앞두고 영화제 홍

보 및 관객 확대를 위한 사전 홍보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. 특히 영화제 기간 최초 공

개될 <둥글고 둥글게 DMZ 특별판>에는 1980년대 남북 교류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

아카이빙 자료와 DMZ에서 새로 촬영한 영상이 추가·제작된다.

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이번 기회를 통해 5·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

새기고 영상과 전시의 새로운 융합 방식으로 뜻깊은 상연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”면

서 “9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·파주시 일대에

서 개최된다. 다큐멘터리 관계자들을 위한 제작 투자, 협업 파트너 주선 등의 내용을 

담은 산업 프로그램인 DMZ인더스트리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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